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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rtion of crushed aggregate will increase in order to fill the decreasing supply of sea sand 

in the southeast a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y the least amount of sea sand to diversify the aggregate source, 

in order to minimize the mixing ratio of sea sand and crushed sand to minimiz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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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04년 골재파동 이후 골재수급 안정종합대책에 따라 ’08년부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어민 단체 반대 등으로 

‘17.1월부터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 이후 동남권 골재공급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남권 잔골재 가격은 바다모래의 경우 2017년 1월에 

14천원/㎥ 이었으나 2017년 10월에 30천원/㎥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동남권 잔골재 부족 및 골재 가격상승에 따라 레미콘 공급가격은 4% 

인상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28일에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으로서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량 감축으로 인한 동남권 잔골재 수급불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최근 7개년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동남권 잔골재 수급계획을 분석하고 수급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결과 및 분석

2.1 동남권 잔골재 공급계획 분석

동남권 모래 종류별 년도에 따른 공급량을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천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년도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모래와 선별파쇄 모래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모래의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선별파쇄 모래는 감소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모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EEZ 골재채취 중단 전 후의 동남권 모래공급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과 2018년 동남권 모래 공급계획량을 살펴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동남권 모래 공급량은 중단 전인 2016년의 경우 22,813천m3, 중단 후인 2018년의 경우 17,650천m3로서 5,160천m3가 

감소하였다. 동남권의 경우 남해 EEZ 골재채취로 인한 바다모래 공급부족량을 선별파쇄 모래로 보완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동남권 잔골재 공급 안정화 방안

EEZ 바다모래 채취량은 2018년 2200에서 2021년에 1800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른 동남권 전체 모래 중 바다모래의 비중을 2018년 

  *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교신저자(ksp0404@empal.com)
 ** 우석대학교 조경·건설공학과 박사과정
*** 우석대학교 건설공학과 석사과정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8권 1호, 통권 제34집)

- 327 -

21.2%에서 매년 감소시켜 2021년에는 15.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감소하는 바다모래의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결국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 골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동남권 년도별 잔골재 공급계획 그림 2. EEZ 골재채취 감소로 인한 동남권 모래 공급량 변화

2.3 픔질 측면에서의 예상 문제점

현재 업계에서는 천연골재 고갈로 인하여 바다모래와 부순 잔골재를 대 체골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순 잔골재의 경우 입도 및 입형, 바다모래의 

경우 수급 및 서해 EEZ의 저급 모래의 사용으로 인해 혼합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바다모래의 공급량이 최대였던 2016년에는 바다모래가 

부순모래보다 2배이상 많았으나 2017년 EEZ 바다모래 채취중단 이후 바다모래가 부순모래 공급량보다 줄어들어 2018년에는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바다모래 공급 감소로 인하여 유도하고 있는 부순모래와의 혼합 사용량 30%(동남권 600만㎥, 약 50만㎥/월) 

이하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골재원 다변화를 위해 바다모래와 부순모래와 혼합율을 최소화하여 레미콘의 구조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다모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동남권의 감소하는 바다모래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 골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재원 다변화를 

위해 바다모래와 부순모래와 혼합율을 최소화하여 레미콘의 구조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다모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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